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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2023. 1. 12.(목)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02-2133-2510

문화협력팀장 박홍권 02-2133-25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서화숙 02-2133-2527

오세훈 시장, 클래식계의 히딩크…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 임명

- 12일(목) 서울시향차기음악감독내정자얍판츠베덴(Yaap Van Zweden) 임명

- 얍 판츠베덴 “서울시향, 세계최고수준오케스트라로만들어국제무대활동해야”

- 오시장 “클래식음악이대중들에게널리알려지도록충분히역할해주실것으로기대”

□ 서울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차기 음악감독인 얍 판 츠베덴(Yaap Van

Zweden, 1960년생, 네덜란드)에게 1.12.(목) 임명장을 수여했다.

얍 판 츠베덴은 2024년 1월부터 5년간 서울시향을 이끌게 된다.

○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은 교향악단의 모든 공연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로, 음악감독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선임한다.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새 사령탑을 맡는 얍 판 츠베덴(Yaap Van

Zweden)은 단원들의 연주 역량을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지휘

자로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라는 명성을 얻었다. 과거 미국 댈러스 심포니

(’08~’18), 홍콩 필하모닉(’12~’22)의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강한 카리

스마를 보여 왔다.

○ 얍 판 츠베덴은 철저한 실무형 지휘자로서, 연습량을 강조한다.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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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한 권위적인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자연

럽게 엄격한 리허설로 이끈다는 평을 받는다.

□ 또한 얍 판 츠베덴 감독은 현재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

로서 뉴욕의 대표 클래식 공연장인 ‘데이비드 게펜홀’ 재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적극 참여하여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얍 판 츠베덴 감독은 ’28년 준공될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을 파리의

‘필하모니 드 파리’, 도쿄의 ‘산토리홀’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 얍 판 츠베덴 감독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난 3일간 서울시향과 연습을

진행해 본 결과, 서울시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

는 믿음이 생겼다”며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질

을 높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4월 진행되는 신규 단원 채용 오디션에서 뛰어난 실력의 단원을 선발하

고, 내부적으로는 단원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세계적인 오케스트

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또한 얍 판 츠베덴 감독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

학에 공감한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 3 -

공연도 중요하다. 오는 4월 재방한시에 장애인 등 약자들을 초청하

여 시민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이외에도 얍 판 츠베덴 감독은 “거스 히딩크의 오랜 친구로서 히딩크의

서울에 대한 사랑과 한국에서 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히딩크처럼

세계 속 서울시 문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겠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얍 판 츠베덴 감독의 서울시와 서울시향에 대한 애정

과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다”며 “서울시의 시정 최우선 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에 공감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서울시향의 클래식 음

악이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더 나아가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얍 판 츠베덴 감독이

큰 활약을 펼쳐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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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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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시향 신임 음악감독 약력

□ 성    명 : 얍 판 츠베덴(Yaap Van Zweden, 네덜란드, 1960년)

□ 주요이력

(1996, 35세)

- 네덜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취임

(1997, 36세)

- 파파게노 재단* 설립

(2008-2018, 47세~57세)

-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역임

(2012~2022, 51세~61세) 홍콩 필하모닉 음악감독

- 2012년 홍콩 필 음악감독 취임

(2018~2024, 57세~63세)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 2018년 뉴욕 필 상임지휘자(26대) 취임

(2019, 58세) 홍콩필 그라모폰상 선정 

- 2019 ‘그라모폰상’** 올해의 오케스트라에 아시아

  최초 홍콩필 선정

(2024~2028, 63세~67세) 서울시향 음악감독 

- 2024년 서울시향 음악감독 취임

*자폐를 가진 아들을 둔 경험으로 

아내 아제(Aaltje)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여 자폐증 자녀의 가족을 

지원. 재단은 네덜란드의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들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정 

내 음악 치료를 제공

**1977년 창설, ‘클래식계의 오스카  

 상’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 클래식  

 음반상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 한국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1990년 

 실내악 부문과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음


